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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9월 7일 주일 설교입니다. 

<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갈라디아서 6:7-9 / 새찬송가 357(통일 39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 인생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인생의 생로병사가 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 필연

이지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 인생은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될까요

 언뜻 인생은 예상하고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으나 인생은 하나님의 법칙 즉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

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갈6:7). 

3.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인생은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과 성령을 위해 심는 인

생으로 크게 구분 됩니다(갈6:8)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목표로 삼아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다가 결국 썩어질 것을 얻게 되는 

데 바로 마음이 둔해져 홀연히 사망의 심연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눅

21:34).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 땅

에 이루기 위해 살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삶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은 그때그때의 욕구와 본능에 충실하기에 참고 인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

나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뤄야 하기에 때를 기

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지를 알

아보려면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

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욥의 인생은 성령을 위

해 심은 인생이었습니다(욥3:20-26).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참고 인내

했습니다(욥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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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

거나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이는 바

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참고 기다리게 하는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입

니다(행1:8). 이런 권능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죽음의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교회를 지키며 인내하였습니

다.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고후11:23-30). 

 그들의 수고한 바는 결국 결실을 맺어 사도행전의 때로부터 약300년 후에 기독

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전 유럽이 복음화 되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

니다(갈6:9). 

5. 성령을 위해 심고 때가 되면 이루는 삶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곧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인내하면서 주님과 관

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요일5:14).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마귀와의 관계가 끊

어지면서 주님의 뜻이 이뤄지고, 따라서 나는 저주의 문제로 인한 시간낭비나 염

려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일하고 주님이 우리 일을 도우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

리가 기도하여 주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종교입니다(빌4:6,7). 우리가 기도와 간구

를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주어질 것이 확실하고 이런 확신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빌4:6,7).   

  

<적용&실천> 

 나의 삶이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지를 알아보

려면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조급한 삶을 살고 있

지는 않습니까?   


